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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GS 박막태양전지 제조기술 이슈분석

전찬욱

영남대학교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

  CIGS 박막태양전지는 박막태양전지 기술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. 그 이

유는 박막태양전지 기술 중 즉, CdTe, a-Si, CIGS 중 가장 셀 효율이 높게 구현되고 있으며, 특
히 다양한 제조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현재 CIGS 박막태양전지 양산에 적용되고 있는 제조

기술은 동시증발법과 스퍼터/셀렌화 공정이다. 동시증발법의 경우, CIGS 태양전지의 세계최고효

율을 구현한 기술로서 다른 모든 제조기술의 기준이 되는 공정이나, 실제로는 스퍼터/셀렌화 공

정을 이용한 양산 규모가 훨씬 크게 전개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동시증발법이 최고효율을 

구사한 물질 및 공정 스펙에 해 살펴보고, 스퍼터/셀렌화 공정에서 동시증발법에 의해 제조된 

소자 스펙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. 먼저, 동
시증발법이 적용된 양산기술 현황에 해 살펴보고, 여러가지 스펙 중에서 Na 제어기술, 버퍼

층 기술, 투명전극 측면에서 소자성능의 최적화를 논하고자 한다. 
  Na의 경우,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IGS 내 0.1at% 정도의 함유량이 필요하다. 동시증발법과

는 다른 공정온도와 이력이 사용되는 스퍼터/셀렌화의 경우, Na 함량의 제어를 위해 어떠한 노

력이 필요한지 Na의 역할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.
  CBD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는 CdS는 얇은 두께와 단순한 공정으로 인해 다소 소홀하기 쉬우

나, CdS/CIGS 접합이 소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CIGS 표면 물성 제어 측

면에서 CdS 제조공정을 살펴보고자 한다.
  마지막으로 투명전극은 CIGS 제조공정과는 무관하게 공통으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나, 동시

증발법에 의한 CIGS 표면형상이 스퍼터/셀렌화에 의한 CIGS와는 크게 다르므로 후속 투명전극 

공정 또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, 투명전극이 갖춰야하는 물성을 중심으로 

소자최적화를 논하고자 한다. 


